
- 1081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5. Vol. 30, No. 6, 1081 - 1106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차적 매개효과†

이 진 주 김 은 지 이 수 진‡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경성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조교수 부교수

본 연구는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 Short [TCI-RS])를

활용하여 기질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8세에서 만 26세 사이의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행동중독 준거기반 스마트폰 중독 척도(Smartphone Addiciton Scale Based on

Behavioral [SAS-B]), 기질 및 성격검사(TCI-RS),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The modified version for Fear of

Missing Out Scale [FoMO])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59명의자료를분석에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수집된자료는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통해빈

도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후 Process Macro Model 6를 활용하여순차적 매개효과를검증하였고통계적유의성을 검

증하기위해 Hayes(2018)의 Bootstrapping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첫째, 자극추구및위험회피기

질은 스마트폰 과의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둘째, 자극추구 기질이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소외에 대한두려움을 순차적으로거쳐 스마

트폰과의존이되는이중매개효과가유의하였고, 위험회피기질이부적응인지적정서조절전략과소

외에 대한 두려움을 순차적으로 거쳐 스마트폰 과의존이 되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기질이쉽게변화되기어려운안정된내적요인이기때문에스마트폰과의존에대한예방및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 가능한 인지적 왜곡이나 신념을 다루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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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OS(Operating System)

가 탑재되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애

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사용자의 욕구에

따라 편리하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디지털

기기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다각적

으로 윤택한 삶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도 수반될 수 있다. Pew Research

Center에서 2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99%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스마트폰 보유율이 98%로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

되었다(Poushter et al., 2024). 이러한 높은 보급

률과 더불어 2020년 국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매년 1% 내외로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전년 대

비 3.3%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과

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시기적으로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더라

도 최근 조사에서 우리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2.6%로 전년 대비

9.7% 상승을 보이며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25).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

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

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

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

부, 2025), 2016년 ‘3차 스마트폰, 인터넷 바른 사

용 지원 종합 계획’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대신하고자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일반적으로 중독은

크게 물질중독(니코틴, 알코올, 약물 등)과 행동중

독(도박, 성, 운동, 쇼핑, 인터넷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김교헌(2007)은 모두 궁극적으로 특정 행

위로 초래되는 욕구만족의 효과를 소비하는 양상

이라고 생각하여 중독을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이 처해 있는 생태,

사회문화적 환경, 중독대상, 개인의 특성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전체적 맥락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을 포함시

켰다. 즉 중독대상이 일정한 환경 내에 얼마나 많

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그 행동이 적

절한 것으로 수용되는지를 통해 포괄적으로 이해

하고자 하였다.

Billieux 등(2015)은 신경생물학적, 심리학적 메

커니즘이 다른 행동중독에 비해 휴대전화 중독

원인에 관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이나 조절

되지 못한 사용이 심리적 과정에 의해 각기 다른

경로로 유도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심리적 요

인(충동성, 외향성)이 중독적 사용과 관련이 없던

휴대전화의 문제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근거로 하여 최근 Brand

등(2016)은 특정 인터넷 사용 장애를 설명하기 위

한 개인-정서-인지-실행 상호작용(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I-PACE])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째, ‘Person’은 개인의 핵심 특성으로 생물심리학

적 요인, 정신 병리적 요인, 성격적 요인, 사회적

인지 요인, 그리고 구체적 사용동기 요인이 포함

되며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Affect’와

‘Cognition’은 중독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 및 외적

자극이 모두 조건화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자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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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서 및 인지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즉 선

행요인에서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역기능적이거나

충동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다면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할 경우 충동인 정서조절을 하기 쉽다고 보았

다.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지적 편향

이 개입된다면 특정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로부터 긍정적인 경

험(쾌락, 현실도피 등)을 하게 되면서 동일한 보상

을 다시 얻기 위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즉 강화학습이론에 따

라 조건화된 인지편향은 중독과 관련된 자극에 반

응하여 갈망이 촉발되고 쾌락 및 회피에 대한 기

대감과 연결되며 중독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Execution’은 신경심리학 및

신경과학적 연구와 물질 중독 이론을 기반으로 실

행 기능이 특정 인터넷 사용 장애의 발달 및 유지

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의사 결정에 대한 통제

력이 감소하면 행동 중독이나 특정 인터넷 사용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Brand 등(2019)은 기존에 발표된 I-PACE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서 선행요인에 해당하는 개

인의 핵심 특성 요인으로 취약성 변인에 초점을

맞추며 유전, 어린 시절 경험, 정신 병리, 기질, 일

반화된 대처양식 요인을 포함시켰고, 그 중 새롭

게 추가된 기질적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질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

적 반응 성향으로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

이기에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보인

다(민병배 외, 2021). Cloninger(1994)의 기질 중

하나인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 기질은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신호를 추구하는 성향, 혹

은 처벌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말하며,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및 도파민 기제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탐색적이며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돈, 에너지, 감정 절제

가 어려운 편으로 규칙에 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자유로우며 좌절스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한

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민병배 외, 2021). 이와

다르게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기질은

처벌이나 위험의 신호, 혹은 보상 부재의 신호에

대해 행동이 억제되는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의미

하며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 및 세로토닌 기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Cloninger, 1994).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은

잘 긴장하고 걱정이 많고 비관적인 경향을 보이

는데 불확실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될 수 있으며 비

판과 처벌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은 물질 의존이

나 남용뿐만 아니라 도박 및 인터넷 중독에서 예

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유아일수록 스마트폰의 과

다사용으로 생활의 지장 정도가 높았다(김송이,

김현수, 2016). 또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은 스마트

폰 과의존과 정적인 관계로 밝혀졌다(김보라 외,

2018; 최아름, 김현수, 2021). 자극추구와 관련이

있는 행동활성화체계(BAS)가 활성화될수록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 관여하는 경향을 높이고 보상이

가까이 있다는 정보를 주는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긍정적 감정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만든다. 즉

자극추구 기질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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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Grucza et al., 2003)

스마트폰의 다양한 콘텐츠가 지루함을 참지 못하

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을 만족시킬 수 있어

긍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위험회피 기질과 관련이 있는 행동억제체

계(BIS)가 활성화될수록 유기체가 처벌과 위험 단

서에 반응해서 사람들이 부정적 결과를 예상할

때 흔히 경험하는 공포, 좌절, 불안, 슬픔 등의 정

서와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라고 보았다(김교헌,

김원식, 2001). 따라서 위험회피 기질은 위험이나

위협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부정정서를 더 많

이 느끼게 되어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

폰 과의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질은 안

정된 내적 요인이기 때문에 비교적 잘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기질 자체를 변화시키기 보다

는 변화가 용이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매개 변인, 예를 들면 정서 혹은 인

지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개

입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김보라 외, 2018).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은 개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가지고 있는지, 그리

고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는지에

영향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Gross, 1998). 정서를

받아들이는 의미와 강도는 개인이 어떠한 정서조

절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서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할 경우 정신 병리

나 문제행동, 사회 부적응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김수진, 2018; 안현의 외, 2013;

Eisenberg et al., 1995). 그러므로 정서조절은 사

회적, 성격적 기능 차이에 있어 기초가 되며 정서

조절 과정은 인지적 기능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중요하다(Thompson, 1991).

성인이 되면서 외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보다 내

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사용하게 되며, 인지적

정서조절은 부정정서가 나타나기 전이나 정서가

발생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하게 됨

으로 효과적인 정서조절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Garnefski et al., 2001; Gross, 1998, 2002).

Garnefski 등(2001)은 정서조절을 문제 중심적 대

처전략과 정서 중심적 대처전략으로만 구분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행동전략과 인지전략을 같은 차

원으로 고려하면서 인지 과정이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는지를 규명하고자 정서조절의 인지적 측

면을 강조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소개하였

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식적인 전략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구분된다.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거나 반대로 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

온다고 이분화하기는 어렵다(안현의 외, 2013). 그

러나 부적응적 전략들은 정서조절 기능, 우울,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고(안현의 외, 2013) 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측하고 있다(김태곤, 이수진, 2018;

임지영, 2018).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는 자기비난, 타

인비난, 반추, 파국화가 해당하며 ‘자기비난(self

blame)’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

하는 생각을 말하고, ‘타인비난(Blaming others)’

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

게 떠넘기는 사고를 말한다. ‘반추(Rumination)’는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느낌과 사고에 대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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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것을 말하며 ‘파국화(Catastrophizing)’는

어떤 경험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

는 사고를 말한다(Garnefski et al., 2001).

과거 인터넷 중독에서 가장 핵심 요인으로 부

적응적 인지가 강조되었듯이(Davis, 2001), 선행연

구에서도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스마트

폰 과의존에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

관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선임,

2017; 임지영, 2018; 한수진, 2015). 따라서 스트레

스 상황에서 자신 및 타인을 비난하고, 반추하거

나 파국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부적응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부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임지영, 2018) 이를 해소하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정서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김

태곤, 이수진, 2018; 이지수, 양난미, 2018) 높은

위험회피 기질은 부정정서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유성진, 권석만, 2009) 부적응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과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보였다(박

정희, 2009; 이유리, 2012; 조문한 외, 2017). 또한

자극추구 기질은 일반적으로 문제행동 및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고(임선진 외, 2006; 조문한

외, 2017; Schmeck & Poustka, 2001) 부적응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기도 하

였다(Alipour et al., 2021).

최근 고등학생의 행동활성화체계(BAS)와 행동

억제체계(BIS)의 민감도가 높은 경우 부적응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 및 정서적 변화는 다른 시기보다 극

단적인 변화가 많은 특징이 있지만 정서를 조절

하는 능력은 더디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

은아, 조순화, 2022). 따라서 생애 초기의 기질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소년기

와는 다른 발달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을 지닌 성

인 집단에서도 동일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확장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인지적 유연성

이 부족하여 편향된 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고 추론할 수 있는데 I-PACE 모델의 중독 경로

에서 최근 인지편향에 대한 변인으로 소외에 대

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이 제시

되고 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란 자신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

다는 만연한 불안으로 정의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특

징이다(Przybylski et al., 2013). 소외당할 것 같은

편향된 생각으로 인해 타인의 상황이나 정보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양세련, 2019)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학생보다 높은 학생이 대학 강의

중에 Facebook을 더 많이 사용하고,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초기 성인의 경우 운전 중 이메

일, 문자, 휴대전화에 더 집중한다고 보고되었

다(서예진, 김희화, 2021; 한다정, 김빛나, 2020;

Przybylski et al., 2013). Przybylski 등(2013)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Deci와 Ryan(1985)의 자기

결정성 이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며 심리적인 욕구

인 만족감의 만성적인 결핍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한 자기조절 상태로 이해하였다.

이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학 분야의 연구

로 확장시키며 개념화 하는 과정에서 관계성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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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집중되어 있어 초기 연구 시 소셜 미디어

사용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소

외에 대한 두려움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

라 가까운 사이부터 모르는 사람들의 일상에 대

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통 가능

한 매체 안에서 계속 존재해 왔다(Abel et al.,

2016). 즉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개념은 아직 완

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셜 미디어 중독

으로 발전되는데 미치는 주요영향으로 보기에도

완전히 이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Wegmann et

al., 2017).

Flack 등(2024)은 COVID-19 이후 변화된 디지

털 환경에서 둠스크롤링(Doomscrolling)과 소셜

미디어 문제를 촉발하는 변수를 검토하기 위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핵심변인으로 가정하였고

이러한 문제 행동 결과를 보이는데 정서조절이

중요한 매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리고 Almeida 등(2023)의 연구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일수록 반추와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Wegmann 등(2017)은

Przybylski 등(2013)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에서 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온라인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 점을 지

적하며 I-PACE 모델을 참조하여 소외에 대한 두

려움의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그럼에도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유발하는 선행단계임을 지지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반대로 부적응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 검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의존감이나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

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인터넷, 휴대전화

같은 매체를 많이 이용함으로서 스마트폰에 중독

될 가능성이 높다(이만제, 장해순, 2009). 최근 스

마트폰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성과 휴

대성이 좋다는 점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스

마트폰 과의존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연구가 확장

되고 있다(Elhai et al., 2020; Servidio, 2021). 그

러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서 동

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자극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의 강도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Rothbart & Bates, 2006).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기질 혹은 성격 간의 관

계를 탐색한 연구는 드물지만 위험회피 기질과

정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성격의 5요인 중

신경증 요인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일관되게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Blackwell et al., 2017;

Sindermann et al., 2020). 즉 위험회피 기질이 높

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 수 있어(Yoo et al., 2022)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이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자극추구 기질은 외향적이고 보상 중심의 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성격의 5요인 중 외향성 및 개방

성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고(Gocłowska

et al., 2019), 외향성과 개방성이 소외에 대한 두

려움과 유의한 관계로 밝혀져(Nair et al., 2022)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을 것

이다. 이러한 기질적 취약성은 소외에 대한 두려

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외

에 대한 두려움과 기질 간의 관계 자체를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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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결론적으로, I-PACE 모델(Brand et al., 2016;

Brand et al., 2019)에 기초할 때, 개인 내적 특성

이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유

발될 경우 인지적 왜곡 및 편향을 강화하여 과의

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적응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이 부정정서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인지적 편향을 촉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Garnefski ＆ Kraaij,

2007; Gross, 2002). 그런데 이러한 공통된 부정정

서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기제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주는 두 변인 간의 통

합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변화하기 어려운 기질 특성을 조

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상정하였고

I-PACE 모델에 기반하여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순차적으로 매개하

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사람은 자극에

민감하고 좌절이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 건설적인

대처보다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상승될 경우 스

마트폰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은 불안, 걱정에

민감하여 부정정서를 쉽게 경험하는데 부적응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불안이 더욱 강화되며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의 상승으로 스마트폰을 더욱 자주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 초기에는 사회적

정보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Lamblin et al., 2017)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더욱 예민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성인을 대상

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부적응적 행동에 미

치는 인지적 요인들을 통합하여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순차적 매

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스마트폰 과의존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조기

에 선별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초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가

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질,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소외

에 대한 두려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는 어

떠한가?

둘째, 자극추구 기질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위험회피 기질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윤리적 연구 시행을 위해 경성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KSU-21-06-002). 온라인 카페 및 대학생 커뮤니

티에 10대 시기에 최초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

험이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연구 참여자를 모집

하는 게시 글을 올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

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링크를 발송하였다.

모든 문항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 중 개인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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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동의하고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경우 소정

의 온라인 상품권으로 보상하였으며 총 284명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대상 연령에 속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59명의 자료가 최종적으

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행동중독 준거기반 스마트폰 중독 척도

(Smartphone Addiction Scale Based on

Behavioral Addiction Criteria [SAS-B]). 이

종환 등(2016)이 Griffiths(2005)의 행위중독 6가지

하위준거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으며 현저성(4문항), 갈등(4문항), 기분조절(4

문항), 내성(4문항), 금단(4문항), 재발(4문항)의 하

위영역을 포함하여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1점: ‘전혀 그

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해당 항목의 점수

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한 것으로 해

석한다. 이종환 등(2016)의 연구에서 SAS-B의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93이고 본

연구에서 SAS-B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94로 나타났다.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 Short [TCI-

RS]).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모델에 기

초하여 만들어진 미국의 TCI 개정판(TCI-R)을

Goth 등(2000)이 독일판 단축형 검사(TCI-RS)로

개발하였고 국내에서 민병배 등(2007)이 표준화하

였다. TCI-RS는 2개의 기질(temperament)차원과

3개의 성격(character)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신과 일치하는가에 따라 5점 Likert 척

도로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며(1점: ‘전혀 그

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해당 항목의 점수

가 높을수록 차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 중 자극추구 기질척도와 위

험회피 기질척도 점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항과 측정하는 하

위척도에 대한 외부 공개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본 연구에서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정하는데 어

려움이 있으며 민병배 등(2007)의 표준화 연구에

서 성인용 TCI-R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자극추구 기질척도 .84, 위험회피 기질척도

.84이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김소희

(2004)가 번안하여 안현의 등(2013)이 타당화하였

으며 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되며 각각 5가지와 4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

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해당하는 총 16문항

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

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며(1점: ‘거의 그렇지

않다’, 5점: ‘거의 항상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안현의 등(2013)이 타당화한

CERQ의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

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자기비난 .83, 파

국화 .79, 타인비난 .87, 반추 .76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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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자기비난 .77, 타인비난 .86, 반추 .72, 파국화 .80

으로 총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82를 보였

다. 이에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가 양호

하고 개별 하위요인의 효과보다는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경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선행연

구 방식에 따라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총점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수정판(The

modified version for Fear of Missing Out

Scale [FoMO]). Przybylski 등(2013)이 단일요

인으로 개발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는 경험

적 연구에 의해 더욱 복잡한 구조라 볼 수 있으

며 개인 내적인 특성과 온라인상에서의 행동을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에서 김승윤

(2019)이 번안한 Wegmann 등(2017)의 2요인으

로 수정된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수정판

(FoMO)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소외에 대한 두려

움 척도는 특성-소외에 대한 두려움(Trait-

FoMO: 5문항)과 상태-소외에 대한 두려움(State-

FoMO: 7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

으며 총 12문항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가

장 일치하는 곳에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는 자

기보고식 측정도구이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

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영

역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Wegmann 등

(2017)이 수정한 FoMO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Trait-FoMO .82, State-FoMO .81이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Trait-FoMO .74, State-FoMO .84이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

단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

학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관련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빈도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 값을 산출하고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

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차적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6를 활용하였으며

Hayes(2018)의 Bootstrapping을 시행하여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ootstrapping 표본 수는 5,000개이며 95% 신뢰수

준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스마트폰

이용실태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스마트폰 이용

실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의 평

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표 2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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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는 2 이하, 첨도는 7

이하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첫째, 자극추구 기질은 스마트폰

과의존(r=.303, p<.001),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r=.276, p<.001), 소외에 대한 두려움(r=.275,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하위변인인 반추

(r=.136, p<.05), 파국화(r=.274, p<.001), 타인비난

(r=.249, p<.001), 특성-소외에 대한 두려움(r=.199,

구분 분류
남성 여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연령

(N=259)

만 18세 0 0.0 2 1.0

만 19세 3 4.0 11 6.0

만 20세 5 6.0 23 13.0

만 21세 8 10.0 18 10.0

만 22세 12 14.0 21 12.0

만 23세 14 17.0 28 16.0

만 24세 13 15.0 22 13.0

만 25세 17 20.0 29 17.0

만 26세 12 14.0 21 12.0

학력

(N=259)

고등학교 졸업 6 7.0 12 7.0

대학교 재학 62 74.0 88 50.0

대학교 졸업 13 15.0 64 37.0

대학원 재학 3 4.0 7 4.0

대학원 졸업 0 0.0 4 2.0

스마트폰 최초사용

(N=259)　

　

초등학교 14 17.0 46 26.0

중학교 45 53.5 80 46.0

고등학교 22 26.0 37 21.0

대학교 3 3.5 12 7.0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N=248)

영화,TV,동영상 42 51.0 72 43.0

메신저 24 29.5 72 43.0

학업/업무용 6 7.5 9 6.0

게임 10 12.0 6 4.0

쇼핑 0 0.0 4 2.0

기타 0 0.0 3 2.0

스마트폰 이용목적

(N=248)

다양함 17 22.0 45 27.0

의사소통 18 16.0 43 26.0

여가생활 16 19.0 36 22.0

정보습득 18 22.0 19 11.0

기분전환 13 21.0 17 10.0

모르겠음 0 0.0 6 4.0

전체 84 100 175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스마트폰 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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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상태-소외에 대한 두려움(r=.264, p<.001)

과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위험회피 기질

은 스마트폰 과의존(r=351, p<.001), 부적응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r=.486, p<.001), 소외에 대한 두

려움(r=.198, p<.01)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하위변인인 자기비난(r=.349, p<.001), 반추(r=.400,

p<.001), 파국화(r=.489, p<.001), 특성-소외에 대

한 두려움(r=.317,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스마트폰 과

의존(r=.351, p<.001), 소외에 대한 두려움(r=.383,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하위변인인 특성-

소외에 대한 두려움(r=.359, p<.001), 상태-소외에

대한 두려움(r=.31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

관이 나타났다. 넷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r=.571,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

고, 하위변인인 반추(r=.163, p<.01), 파국화

(r=.313, p<.001), 타인비난(r=.303, p<.001), 특성-

소외에 대한 두려움(r=.450, p<.001), 상태-소외에

대한 두려움(r=.522,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부

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 중 자기

비난(r=.172, p<.01), 반추(r=.272, p<.001), 파국화

(r=.320, p<.001), 타인비난(r=.351, p<.001)과 정적

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

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차적 매개효과

자극추구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의 순차적 매개효과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71 1

3 .276*** .486*** 1

4 .041 .349*** .488*** 1

5 .136* .400*** .755*** .414*** 1

6 .274*** .489*** .864*** .264*** .535*** 1

7 .249*** .054 .518*** -.273*** .011 .410*** 1

8 .275*** .198** .383*** .172** .272*** .320*** .238** 1

9 .199** .317*** .359*** .229*** .308*** .278*** .143* .796*** 1

10 .264*** .070 .311*** .093 .018** .274*** .249*** .909*** .472*** 1

11 .303*** .351*** .351*** .119 .163** .313*** .303*** .571*** .450*** .522*** 1

평균 37.46 44.85 3.20 3.41 3.65 2.96 2.81 3.00 3.08 2.95 3.23

표준편차 11.88 13.14 0.58 0.79 0.78 0.99 0.92 0.73 0.83 8.85 0.77

왜도 0.30 0.02 0.07 -0.19 -0.35 0.07 0.16 -0.06 -0.06 -0.04 -0.33

첨도 0.18 0.18 -0.13 -0.39 -0.08 -0.66 -0.44 -0.29 -0.68 -0.37 -0.41

주. 1.자극추구 기질, 2.위험회피 기질, 3.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4.자기비난, 5.반추, 6.파국화, 7.타인비난, 8.소외에 대

한 두려움, 9.특성-소외에 대한 두려움, 10.상태-소외에 대한 두려움, 11.스마트폰 과의존
*p<.05, **p<.01, ***p<.001.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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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추구 기질은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β=0.014, p<.001), 소외에 대한 두려움(β=0.011,

p<.01), 스마트폰 과의존(β=0.009, p<.05)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고,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β=0.422,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스마트폰 과의존(β=0.513, p<.001)에 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자극추구 기질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β=0.020, p<.001)보다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투입되었

을 때 자극추구 기질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

는 영향(β=0.009, p<.05)이 줄어들어, 자극추구 기

질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순차적으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SE t LLCI ULCI F R2

NS
스마트폰

과의존
0.020 0.004 5.100*** 0.012 0.028 26.010*** .092

NS M-CERQ 0.014 0.003 4.612*** 0.008 0.019 21.268*** .076

NS
FoMO

0.011 0.004 3.110** 0.004 0.019
27.696*** .178

M-CERQ 0.422 0.075 5.638*** 0.275 0.570

NS
스마트폰

과의존

0.009 0.004 2.532* 0.002 0.016

48.356*** .363M-CERQ 0.172 0.074 2.326* 0.026 0.318

FoMO 0.513 0.058 8.794*** 0.398 0.627

주. NS: 자극추구 기질, M-CERQ: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FoMO: 소외에 대한 두려움
*p<.05, **p<.01, ***p<.001.

표 3. 자극추구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

차적 매개효과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소외에 대한 두려움

자극추구

기질
스마트폰 과의존

β=0.014*** β=0.011**

β=0.422***

C’(β=0.009*)

β=0.172*
β=0.513***

C(β=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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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계

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자극추구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

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

하고자 Bootstrapping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자극추구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

서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0

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

=0.011, 95% CI=0.006, 0.016). 또한 단순매개효과

검증결과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신뢰구

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여 매개효과가 유의

하지 않은 반면(β=0.002, 95% CI=0.000, 0.005), 소

외에 대한 두려움은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β=0.006, 95% CI=0.002, 0.011). 마지막으로

순차적 매개효과의 크기 검증결과 신뢰구간 95%

에서 0의 값이 포함되지 않아 이중매개효과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03, 95% CI=0.001,

0.005).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

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차적 매개효과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

경로 β SE
95% CI

LL UL

자극추구 기질 →M-CERQ→스마트폰 과의존 0.002 0.001 0.000 0.005

자극추구 기질 →소외에 대한 두려움 → 스마트폰 과의존 0.006 0.002 0.002 0.011

자극추구 기질 →M-CERQ→소외에 대한 두려움→스마트폰 과의존 0.003 0.001 0.001 0.005

총 간접효과 0.011 0.003 0.006 0.016

표 4. 자극추구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

차적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SE t LLCI ULCI F R2

HA
스마트폰

과의존
0.021 0.003 6.004*** 0.014 0.027 36.050*** .123

HA M-CERQ 0.021 0.002 8.922*** 0.017 0.026 79.594*** .237

HA
FoMO

0.001 0.004 0.235 -0.006 0.008
22.060*** .147

M-CERQ 0.477 0.084 5.686*** 0.312 0.642

HA
스마트폰

과의존

0.013 0.003 4.057*** 0.007 0.020

53.480*** .386M-CERQ 0.061 0.080 0.766 -0.096 0.219

FoMO 0.537 0.056 9.598*** 0.427 0.647

주. HA: 위험회피 기질, M-CERQ: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FoMO: 소외에 대한 두려움

***p<.001.

표 5.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

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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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의 순차적 매개효과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위험회피 기질은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β=0.021, p<.001)과 스마트폰 과의존(β=0.013,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β=0.477,

p<.001)에 정적영향이 유의하였으며,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스마트폰 과의존(β=0.537, p<.001)에 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위험회피 기질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β=0.021, p<.001)보다 부적

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추가되었을 때 위험회피 기질이 스마트폰 과의존

에 미치는 영향(β=0.013, p<.001)이 줄어들어, 위

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부적

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

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고자

Bootstrapping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제

시하였다.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

경로 β SE
95% CI

LL UL

위험회피 기질 →M-CERQ→스마트폰 과의존 0.001 0.002 -0.002 0.006

위험회피 기질 →소외에 대한 두려움 → 스마트폰 과의존 0.001 0.002 -0.004 0.005

위험회피 기질 →M-CERQ→소외에 대한 두려움→스마트폰 과의존 0.006 0.001 0.003 0.008

총 간접효과 0.007 0.003 0.002 0.013

표 6.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

차적 매개효과 검증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소외에 대한 두려움

위험회피

기질
스마트폰 과의존

β=0.021***
β=0.001

β=0.477***

C’(β=0.013***)

β=0.061
β=0.537***

C(β=0.021***)

그림 2.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차적 매개모형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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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β=0.007, 95% CI=0.002, 0.013). 위험회피 기질

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하여 스마

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매개 효과

검증결과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

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β=0.001, 95%

CI=-0.002, 0.006), 위험회피 기질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에서도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

재하여 유의하지 않았다(β=0.001, 95% CI=-0.004,

0.005). 마지막으로 순차적 매개효과의 크기 검

증결과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포함되지

않아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006, 95% CI=-0.003, 0.008).

논 의

본 연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인 기질과 스마

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

함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에 취약한 기질적 특성

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료적 개입 시 도움이 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극추구 기질은 스마트폰 과의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극추구 기질

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보라 외, 2018; 김원진,

2018; 최아름, 김현수, 202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을 탐색하거나 욕구를 충족

하고자 반복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행동중독과 정적인 관계(임선진 외, 2006; Farré

et al., 2015; Nordin & Nylander, 2007)를 보인 선

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자극추구 기질

과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에서 정

적인 관계를 보여주는(이유리, 2012; Alipour et

al., 2021; Chae et al., 2019)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때 쉽게

화가 나는 불안정한 특징이(민병배 외, 2021) 경험

하는 부정정서를 파국화하여 극단적으로 지각하

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반추적인 사고를 하는 등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하게 될 가능

성을 나타내고 있다.

위험회피 기질은 스마트폰 과의존, 부적응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인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 기질

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 상관(김보라 외, 2018;

김송이, 김현수, 2016; 최아름, 김현수, 2021)을 보

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위험회피 기질

이 높은 사람은 잘 긴장하고 비관적인 경향을 보

이는데 불확실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될 수 있으며 비

판과 처벌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민병배

외, 2021)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다(Gray, 1982).

이에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동안에는 그러한 불안과 걱정을 경험하지 않

게 되고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서 부정적인 정서

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부적강화가 이루어져(김송

이, 김현수, 2016) 스마트폰에 과의존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위험회피 기질은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정적인 관계의 선행연구(박정희,

2009; 이유리, 2012; 조문한 외, 2017)와 매우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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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를 보이며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반

추, 파국화, 자기비난 등과 같은 부적응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지지하였

다(Chae et al., 2019). 즉 위험회피 기질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실

증하였다.

특히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의 기제는

서로 다른 방향성임에도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모두 정적인 관계로 밝혀졌다. Przybylski 등

(2013)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인 심리 욕

구인 관계성, 유능감, 자율성의 박탈에서 비롯된다

고 보았기 때문에 자극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더

욱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극추구

기질의 경우 끊임없이 노출되는 새로운 정보, 경

험, 활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외에 대한 두

려움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위험회피 기

질의 경우 부정적인 결과나 실패에 대한 민감성

이 높아 사회적으로 배제될 것이 두려운 불안 기

반의 인지적 편향이 결과적으로 타인이나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극추구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극추구 기질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순차적으로 거쳐 스마트폰

과의존이 되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자

극추구 기질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도 영향을 미쳐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극추구 기질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단독으로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

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사람이 자기비난, 타인

비난, 반추,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을 사용한다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

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증가된 부정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사

람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단독으로 매개하여서

도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된다는 선행연구(양세련,

2019; Elhai et al., 2020; Servidio, 2021)와 일치하

며,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없는 경험을 할지도 모른

다는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Przybylski et al., 2013)는 선행연구에 부

합하는 결과이다.

자극추구 기질의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인 보

상 단서를 접하면 행동이 활성화되는 유전적 경

향성이(민병배 외, 2021) 위험회피 기질의 수동적

인 면과 달리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동기로

사회 및 심리적 욕구를 채우고자 스마트폰을 이

용하면 충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선종, 이민

규, 2016). 그러나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못한다고 지각되어 소외에 대

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자극추

구 기질이 높은 사람이 정서조절곤란으로 스마트

폰 과의존이 유발되기도 한다(김원진, 2018). 이러

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극추구 기질이 가진 충

동성의 특성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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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있지만(안주아, 2016; 장선희, 하영미,

2019)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가 끊임없이 탐색을 하게 만드는 불안정한

감정 변화로 인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

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위험회피 기질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순차적으로 거쳐 스

마트폰 과의존이 되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

다. 따라서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은 스마트

폰 과의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응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증가시켜 소외에 대

한 두려움 수준이 상승하면 스마트폰 과의존이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개인은 부적 감정의 회피기능이나 관계 충

족적 기능을 위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데(최아름,

김현수, 2021)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지나치게 예

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과의존이 될 가능성

이 높을 것이다(이선종, 이민규, 2016). 그리고 위

험회피 기질과 높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신경증

적 경향성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회피

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정다은, 2017).

Davis(2001)가 제안한 ‘인지-행동모델’ 관점으

로 보면 부정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이에 대한 왜

곡된 인지, 자기비난이나 반추와 같은 부적응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왜곡된 인

지적 사고는 부정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을 사용하게 되어 과의존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또 다른 매개변인인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관계 욕구에 대한 인지편향으로 발생한

불안 정서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정서를 해

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스

마트폰 과의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의 경우 에너지 수

준이 낮아서 피곤함을 잘 느끼는데(민병배 외,

2021) 강박적인 불안과 사고를 낮추기 위한 강박

행동으로 에너지 소모가 적은 스마트폰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오락이나 여가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과의존 가능성이 높았고(이선종, 이민규, 2016)

SNS과다사용자와 게임과다사용자 집단 간 이용

동기에서 즐거움 욕구 및 성취 욕구는 집단 간

차이 없이 스마트폰 과의존 되고 있음이(조명희

외, 2017) 확인됨에 따라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목적 및 동기가 부정적 사

고나 정서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요 결과를 정리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독이라는 자기조절 실패 행

동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왜곡된 인지나 부적절

한 대처기술과 같은 인지 행동적 요소가 내재되

어 있다(김세진, 김교헌, 2013). 최근 새롭게 수정

된 I-PACE 모델에서는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이

과의존 및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대처전략과 인지편향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변인이 스마

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I-PACE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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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론적 확장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요인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인

과관계를 밝혀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간접효과

가 있음을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목할

점은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단일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고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거쳐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즉 위험회피 기

질이 높은 개인이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고 해서 스마트폰

을 더욱 자주 사용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없

으며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

는 사람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되어 스마

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

극추구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의 단일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인

동시에 순차적 매개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달리,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

계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핵심적인 기제로서

작용함을 밝혀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스마트

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해외에서 수행

되고 있는데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보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소속감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

에 관계에서 배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집단

경험에 참여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양세련, 2019). 소외에 대

한 두려움과 각 성격 요인 간 관계를 규명하는데

기질적 차원의 개인차로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

면서(Alt & Boniel-Nissim, 2018) 연구의 시작 단

계인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 기질은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

을 가지고 있어 변화가 비교적 쉽지 않은 특성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변화가 용이한 매개변인을 발

견하였고 스마트폰 과의존에 예방 및 개입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함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개인에게 사고중단 및 탈중심화

기법을 통해 반추적 사고를 감소시키고(한송이,

이봉건, 2018) 대안적 사고를 생성하도록 돕는 인

지 재구성 기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Garnefski

et al., 2001; Joormann & Stanton, 2016) 문제해

결 기술 훈련을 통해 자기비난이나 파국화와 같

은 왜곡된 인지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Malouff

et al., 2007). 아울러,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개인은 자기 인식이 낮고 내적 욕구 충족이 부족

한 경우 더 높게 나타나는데(Przybylski et al.,

2013) 자기인식 강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

으며(Blackwell et al., 2017; Elhai et al., 2020) 사

회적 비교 편향을 인식하도록 돕고 현실 검증을

강화하여 가치중심의 행동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욕구를 조정할 수 있겠다(Afdilah et

al., 2020). 따라서 변화 가능한 심리적 요인을 구

체화시켜 상담 장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 개발의 이론

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

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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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각 기질에 대한 1차원적인 접

근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Cloninger(1987)는 기질을 해석할 때 1차원적 접

근, 2차원적 접근, 그리고 3차원적인 접근을 가지

고 각 기질 수준의 높고 낮음의 조합에 따라 개

인의 기질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정 상황

에서 기질차원의 조합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각

개인마다 독특한 정서적, 행동적 패턴을 만들어낸

다(민병배 외, 2021).

예를 들어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모두

높은 사람은 보상을 위한 접근행동과 위험을 피

하기 위한 회피행동이 함께 나타남으로써, 접근-

회피 갈등을 빈번히 경험하고, 자극추구 기질이

높고 위험회피 기질이 낮은 사람은 새로운 상황

을 접할 때 보상에 의해서 행동이 활성화 되지만

처벌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외향적이며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공격적

인 특성을 드러낸다(민병배 외, 2021).

최근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통해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 모두

높은 집단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고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Choi & Jung, 2022)

Kheradmand 등(2023)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

독 집단에서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기질이 높고 낮

음의 조합을 구성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보다 취약한 기질적 조합을

발견하여 스마트폰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치료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Cloninger(1993)의 기질 이론에서 제

시하는 상호작용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장함으로

써 임상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본의 특성이 성비가 불균형하고 다수

의 연구에서 게임, 도박, 쇼핑, SNS 등 중독을 유

발하는 콘텐츠로 세분화하여 연구되고 있음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태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중독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인터넷 과의존 수준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

았던 것(이명수 외, 2001; 이문수 외, 2007)과 달

리 최근 일부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게

임사용자가 SNS사용자보다 중독성이 높듯이(조명

희 외, 2017)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가 스

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SNS중독경향성이 높고(박승혜,

이승연, 2019) 대인관계지향성이 높은 여성이 외

로울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미치는 영향이 남성

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이정화 외, 2017). 본 연

구에서 남성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목적으로 ‘영화,

TV, 동영상’ 응답이 50%, ‘메신저’ 는 29% 순서

인 반면 여성의 경우 ‘영화, TV, 동영상’ 과 ‘메신

저’ 사용 목적이 43% 동일하였고,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점에서 여성의 수가 우세한 특성이 반영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과 스마트폰 사용동기나 목적을

통제하거나 비교 집단을 설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출시 이후 10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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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접한 성인이 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성인 초기의 일

반군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여 온

라인 설문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측정방식이 사회

적 바람직성에 따라 문항의 응답을 왜곡했을 가

능성이 있고 연구결과를 임상군에 일반화하는 데

에 제약이 있다. 또한 성인기에는 부모의 제재가

감소하면서 보다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

는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과 정체성 탐

색과정에서 부적응 정서조절전략이나 소외에

대한 두려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Lamblin et al., 2017). 이와 달리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교사의 외적인 통제가 있고 중장년층은

직업 및 가족 구성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추후 연

구에서는 변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심각한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에도 동

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순

차적 매개효과를 밝혀냈으나 횡단적인 연구 설계

에 기반하고 있어 변수 간 인과 관계의 방향성을

확정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

나 원인과 결과의 방향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발

생 및 유지요인을 이해하는데 학문적인 의의가

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개

입해야 할 치료적 개입 목표를 설정하는데 핵심

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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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Fear of Missing Out

Jin Ju Lee Oun Ji Kim Soo 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sung University Career & Psychology Counseling Center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erial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fear of missing out (FoMo)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We administe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o 259 young adults aged

18 to 26, excluding any insincere responses. The questionnaires included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 Short (TCI-RS), the Smartphone Addiction Scale Based on Behavioral

Addiction (SAS-B),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and a modified

version of the Fear of Missing Out Scale (FoMO).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we

examined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with Process Macro Model 6.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se effects was assessed through bootstrapping procedures as recommended by Hayes (2018).

The results indicated that novelty seeking (NS) and harm avoidance (HA) temperamen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martphone overdependenc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FoMO. Additionally, we foun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on effect where NS

temperament predicted smartphone overdependence through the serial mediation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FoMO. Similarly, HA temperament demonstrate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on effect through the same mediators. Thus, addressing cognitive distortions or

modifiable beliefs may help reduce smartphone overdependence, while temperament, as a relatively

stable internal trait, may contribute to it.

Keywords: fear of missing out(FoMO),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mart phone overdependence(addiction), temper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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